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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글

孝는 가정의 윤리이다. 효란 글자 그대로 자식이

정성껏 부모를 섬겨 부모에게 자식을 낳아 키운 보람

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는 우

리의 가장 중요한 전통 가치이었다. 

지금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 넘어선 지금은 초전자 기술시대라고 명

명한다. 급속한 사회 변화는 우리의 전통가치인 효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변화된지 이미 오래이고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갈등이라는 벽마저 만들어 버렸다.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효의 윤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어

쩌면 더이상의 효에 대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지도 모른다. 

우리의 전통사상에서는 효를 최상의 가치이념으

로 여긴다. 

흔히 효하면 유교를 떠올릴 것이다. 물론 유교에

서는 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교

의 입장에서 볼 때 불교는 어찌보면 효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출가하여 머리와 수염을 자

르고 결혼하지 않아 대를 잊지 않음은 신체발부는 수

지부모이며 대를 잇는 것이 자식의 근본 도리라고 생

각하는 유가(儒家)에서는 불효막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반불교적 인사들은 불충

불효하며 무위도식하여 공리와 적멸만을 주장하는

종교라고 비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방은 전혀 불교경전상에 담겨있

는 효사상을 모르는 무지에 말미암은 주장에 불과하

다. 유교에서는 효의 범주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만 한

정시키고 있으나 불교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현생의

부모 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라

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효가 상실되어 가는 오늘날, 불교의 효사상을 통

하여진정한효는어떠한것인가를밝혀보고자한다.

2. 經典에나타난孝

경전에서는 소승∙대승을 막론하고 孝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전 속에 나타난 효와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아함경』에는 자식된 도리로서 다섯가지 일로서

봉양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다섯이란,

첫째, 가정경제를 잘 다스려 재산을 증익하게 하

는 것, 둘째, 가정살림을 확실히 보살펴 구김살이 없

도록 하는 것, 셋째, 부모의 마음에 하고자 함을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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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본원경』에는 염부제의 모든 중생들이 각

기 그들의 부모와 권속들이 죽은 뒤에 설제공양 함은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이익을 얻지 않는 이가 없다

고 하였으니 이는 곧 사후천도효(死後薦道孝)라고

할 수 있다.

『불설정반왕반열반경』에는 부처님의 부왕(父王)

인 정반왕이 돌아가시자 부처님께서 상여를 몸소 메

려고 관 앞에 서시었다. 따라서 난타와 아난 등은 백

부의 관을, 또한 라훌라 등은 조부의 관을 메도록 허

락하여 달라고 간청하시었다. 그때 세존은 미래세의

흉폭무도하여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의 모범을 보

이고자 여래는 몸소 부왕의 관을 메려고 하시었지만

주변의 완강한 만류로 인하여 상여는 메지 못하고 마

침내 손에 향로를 들고 상여 앞에 서서 장지까지 가

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효친에 대한 귀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불승도리천위부모설법경』에는 부처님께서 태어

난 지 7일만에 돌아가신 생모 마야부인을 위하여 도

리천에 올라가서 9순 안거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하

여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불설우란분경』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

니 청제부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7월 15일 자자(自

恣)하는 대중에게 우란분재를 베풀어 삼보의 위력을

빌어 제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효도하도록 위하여

현재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과거의 칠세(七世)

부모님를 위하여 7월 15일이자 불환희일(佛歡喜日)

인 자자일(自恣日)에 백미(百味)를 반식(飯食)으로

써 시방(十方)의 자자승(自恣僧)에게 공양하라고 하

였다.

『불설대애도반니원경』에는 대애도비구니는 싯달

타태자가 생후 7일만에 생모인 마야부인이 돌아가심

에 따라 이모였던 마하파사파제부인이 태자를 양육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대애도께서는 나에게

깊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나의 생모가

돌아가신 후 나에게 젖을 먹여 양육하여 자라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모니원경』에는 부처님께서 내가 태어난지 7일

만에 대후께서 돌아가시었으나 어머니의 넓은 은혜

는 헤아릴 수 없다 하시고 이어서 아난에게 말씀하시

길“나는 이모인 대애도에게도 한량없은 은혜를 입

었다”고 양육의 넓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3. 불교인의효실천

불교인들은 결코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부모를 버

리고 떠난 것은 아니며 불효자이였기에 출가하였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는 중국∙한국의 불교사를

통하여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불교

인들은 옛부터 출세간적인 출가와 세간적인 효를 슬

기롭게 조화시켜 면면히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신

라 십성(十聖)의 한 분이며 흥법삼성(興法三聖)의

한 분으로서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였다는 아

도화상(我道和尙)은 고구려 사람인 어머니에 의하여

일찍이 출가하였다. 16세 때에 중국으로 가서 위인

(魏人)인 아버지를 찾아본 다음 거기서 불교를 공부

하고 다시 어머니에게서 돌아왔으며, 그는 다시 어머

니의 말에 따라서 아직 고구려에도 불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 신라로 넘어와 많은 고초를 겪으면

서 신라불교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아도는 그의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출가를 하였으

며 또 중국에까지 갔다가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왔

으며, 그 어머니의 말에 따라 신라에 佛法을 전하였

으니 그분이야말로 효성 지극한 분이라 아니할 수 없

다. 

그뒤에 진평왕代의 고승이셨던 원광법사(圓光法

師)는 귀산, 추항이라는 두 젊은이에게 평생을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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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받는 것, 넷째,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다섯째, 아들이 지니는 모든 물건을 아

낌없이 모두 바칠 수 있는 정신 자세로 지니는 바를

모두 봉양하라. 

이상의 다섯가지 일로써 부모를 공경∙봉양하라

고 하였다.

『부모은중경』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열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동안의 은혜이며,

둘째, 해산할 때 참기 어려운 산고를 겪는 은혜이며,

셋째, 자식을 낳았다고 즐거워하는 은혜이며, 넷째,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을 뱉아서 먹여주시는 은혜이

며, 다섯째, 젖은 자리는 부모가 차지하고 마르고 따

뜻한 자리에 눕혀 주신 은혜이며, 여섯째, 태중에서

84두와 출산 후에 180두의 많은 젖을 먹이고 길러

주신 은혜이며, 일곱째, 대∙소변 등 더러운 것을 씻

어 주신 은혜이며,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악

을 짓는 것도 서슴치 않으신 은혜이며, 열째, 100세

된 어머니가 항상 80살 먹은 늙은 아들을 염려하시

는 은혜로 이 망극한 은혜를 갚으려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님을 모시고 그 어깨 위에 대소변을 받으면서 백

천겁 동안에 수미산을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

한다고 하였다.

『범망경』에서는 보살이 지녀야 하는 48가지의 가

벼운 계 가운데 스무번째 계율인 불행방구계(�行放

救戒)에서 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율로 정하여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부모와 스승과 스님과 제자가

병들었거든 간병하여 낫게 하라 하시고, 또 부모 육

친가운데 마땅히 효심을 일으키고 따라서 부모형제

가 돌아가신 날에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율(菩薩戒

經�)인 범망경을 강설하여 돌아가신 이의 명복을

빌 것이며 그리고 만약 방치되어 있는 부모의 영정을

보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되찾아 모시라고 하셨다.

『관무량수경』에는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면 먼저 부모를 효양하며 스승과 어른을 봉사하고

자비스런 마음으로써 살생하지 말 것이며, 십선업

(十善業)을 닦아야 한다면서 정토에 왕생하는 인

(因)을 닦는데 다름아닌 효도가 으뜸이라고 강설하

고 있다.

『불설사천왕경』에는 年 三長齊月과 月 6齊日마다

삼보에 예배공양하고 육도(�道)를 행하여 부모에게

효순하고 삼보를 받들어 모시라고 하시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는 부모은혜, 중생은혜, 국

왕은혜, 삼보은혜 등 네가지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어

서 아버지에게는 자은(慈恩)이 있고 어머니에게는

비은(悲恩)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비은의 막중함을

들어 이를 일겁동안 설하여도 다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세상에 가장 부자는 비은이 있는 자이고, 가장 가난

한 자는 곧 비은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 아버지 은혜

보다 어머니 은혜가 더욱 중함을 말씀하셨다. 

『불설효자경』에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백미음식(百味飮食)으로써 입에 맞도록, 천락묘음

(天�妙音)으로써 귀에 즐겁도록, 유연상복(柔軟上

服)으로써 몸에 묘한 촉감을 느끼도록 한다 하더라

도 부모님으로 하여금 불법(佛法)에 귀의하지 않으

면 완전한 효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다.

『불설보살염자경』에는 부처님께서 과거 구원겁(久

遠劫) 전(前)의 인행(因行) 당시에 일체묘(一�妙)

란 이름을 가진 보살로서 인간에 널리 효도를 권장하

기 위하여 가이국(迦夷國)의 어떤 부모가 모두 소경

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없는 고독한 장자의

집에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효행으로 모범이 되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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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재가신자도 이에 못지않게

효의 실천에 힘썼음을 볼 수 있다. 신라 십성의 한분

이었던 사복(蛇福)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

효의 도움을 받아 장지에 이르러 풀뿌리 밑에 전개된

연화장세계(�華藏世界)에 어머니 시신을 업고 들어

갔다고 하는데 이는 홀어머니에게서 아비없이 태어

났던 그의 효심이 화장장엄세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설총은 그의 아

버지이었던 원효가 머물던 절 옆에 살면서 가까이 모

셨는데 돌아가시자, 뒤에 그 유골의 가루로 상을 만

들어 분황사(芬皇寺)에 모시고 정성을 다하였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였으므로 그 아버지상이 머리를 돌

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불사내력을 살피어 보면 부모를

위해서거나 지극한 효성에서 발로하여 창건하였다는

연기설화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부모를 위하여

불사를 한 경우는 신문왕의 감은사(感恩寺), 효성왕

의 봉덕사(奉德寺), 경덕왕의 봉덕사 종(種), 김지성

의 감산사(甘山寺) 및 미륵∙아미타 부처님의 2불

상, 김대성의 불국사∙석굴암, 고려 현종의 현화사

등 수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효자 손순

의 홍효사, 효녀 지은의 양존사, 그리고 맹인 원량의

딸인 효녀 홍장의 발원에 의한 성덕산 관음사 등을

들 수가 있다. 

4. 맺는말

신라 초월산(初月山) 숭복사 비문(崇福寺 碑文)에

서는“정치는 인(仁)으로서 근본을 삼고 예(�)는 효

로서 첫머리로 삼아야 한다. 인은 중생을 구제하는

성(誠)으로 추켜 올려져야 하며 효는 양친을 존친(尊

親)의 모범으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모든 중생을

큰 미망으로부터 제도하고 천상에 나도록 하며 존영

상락(尊� 常�)의 본 고장에 받들어야 하는 것이니,

구친(九親)이 화목함은 실로 삼보를 숭상하는데 있

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삼보를 숭상하

는 것이 효의 구경(究竟)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와

삼보를 받드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효를 강조하

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 보았듯이 불교에서는 효의 실천을

많은 경전을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불교의 진

의를 처음부터 간파하였던 우리의 불교인들은 출가

사문,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효행을 다하였던 것을 하

나의 전통으로 이어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효 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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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으로서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일러주어 어버

이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쳤다. 

진평∙선덕왕 代의 자장(慈藏)은 그가 태어나기

전 일찍이 그의 부모가 삼보에 귀의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훌륭한 불자가 되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처자를 버리고 입산 수도하였으

며 그 집을 원령사(元�寺)라는 절로 삼았다고 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다리 살을 베어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던 신효거사(信孝居士)가 어머니가 돌아가

신 뒤에 집을 절로 삼았던 예들을 보아 초개사(初開

寺)라는 절을 세운 원효, 금광사(�光寺)를 세운 명

랑 등이 자신이 살았던 본가를 절로 삼은 이야기는

모두 효와 관련지워서 생각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의상이 제자인 진정(眞定)의 돌아가신 어

머니를 위하여 화엄경을 강설하여 생천(生天)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와 또 화엄대덕인 결언(決言)이 왕

의 명으로 숭복사(崇福寺) 낙성법회에서 효의 도리

에 대해 강설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었다는

사실들을 미루어 보거나 자장이 집을 절로 만든 원령

사의 낙성회에 화엄경을 강설하였다는 사실도 실은

그 부모님을 위한 효행의 불사가 아니었는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명랑이 용궁에서 자기 집 우물을

통하여 돌아와 그 집을 절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의

효심과 결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자주 열었던 진표(眞表)는

아버지를 모시고 절에서 함께 살면서 효를 다하였으

며 의상문하 10대덕의 한분이었던 진정은 늙은 어머

니의 성화에 못이겨 출가하였다. 

진정법사의 어머니는 의지할데 없는 늙은 자신으

로 인하여 아들이 출가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불법은 만나기 어려운데 인생은 너무나 빠르다.

내가 죽은 뒤에 출가하면 늦어지니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가거라. 내가 너의 출가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필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므로 네가 내곁에서 아무리

잘 봉양한다고 해도 어찌 그것이 효라고 하겠느냐.

네가 참으로 효도할려거든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

고 어서 떠나도록 하여라.”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출가할 수가 있

었던 것이다. 수학 도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을 듣고는 곧 결가부좌하여 7일동안 선정에 들었다

가 일어나자 스승인 의상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

을 빌기 위하여 3천명의 제자 앞에서 약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였다고 한다.

고려 初에 대덕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의 두 형

제는 태조(太祖)에게서 받은 상전(賞田)으로 돌백사

(突白寺)에다 그 부모의 기제를 모시기 위한 기일보

(忌日寶)를 두었으며 조계산 수선사의 진각국사 혜

심(慧諶)은 홀어머니의 반대로 출가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수선사로 가서

어머니의 천도재를 지낸 다음 곧 스님이 되었다고 한

다.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은 국존(國尊)이 되었으나

노모를 위하는 효심으로 산사에 돌아가 어머니가 96

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한다.

고려 말의 충신으로 조선 초에 사문이 되었던 세

염(洗染)은 늙은 어머니를 위하여 다시 머리를 기르

고 효도를 다하다가 노모가 돌아가신 뒤 3년상을 치

르고서야 다시 산으로 돌아갔으며, 서산대사 휴정은

37세 때에 제부모문(祭父母文)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님 은혜 등 네가지 은혜

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그의 깊은 효심을 보여주

고 있다. 

진묵당(眞默當) 일옥(一玉)은 노모를 위하여 모기

없는 마을이 되게 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는 영구히

향화가 끊이지 않을 자리에 장사를 지낸 효자였으며,

환적 의천(幻寂 義天)도 노모를 절에 모시고 정성껏

봉양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원에 따라 31년간 벽곡

(酸穀)생활을 청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의 실천은 비단 출가사문에게만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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